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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는 인생길 오직 주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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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정

[ 천국이 사랑과 심정의 급에 따라 천층만층 구만 

층이라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끼리도 하늘을 사랑하는 심정이 서로 맞을 때 대화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으나, 진리와 사랑의 방향이 다르면 

서로 참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할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랑하는 자가 

나는 필요하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개성에 따른 삶의 분복이 있다면 

어떤 이에게는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사명인 자가 있다.

하루를 보낼 때 

나만 생각하고 나와만 대화하고 

나에게 내 마음을 묻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와 일체 되어서 사는 자이다.

내 사랑하는 이여.

세상 사람들의 심정과 

서로 맞추어 살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심정은 가장 예민한 단계이기에 

나를 사랑하는 심정급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제 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급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어도 

같은 단계의 사랑에 이르지 않으면 심정을 나눌 수 없고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게 된다.

나를 생각하며 보내는 것만이 

위안이 되고 

나와 대화하며 보낼 때만 

심정을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당황하지 말고 받아 들여야 한다.

천국도 그러한 세계이다.

함께 하고 싶어도 

서로의 사랑급이 틀리면 

함께 하지 못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영원함의 시간을 두면 

희망이 있지.

변하고 부활되어 

더 이상적인 차원에 이르게 되면 

그 만남은 또 바뀌어 간다.

아무것도 

형식과 외식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진정한 사랑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여 

두려워 말고 나와 거하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하고 있으니 

더 깊은 마음의 대화도 

내가 인도하여 함께 하리라.

나를 향한 

사랑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나를 의식하며 살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떠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네 곁에 있으니 

너를 더욱 더 하늘 신부로 단장하고 

마음과 행실의 부활로 

더 변화를 시도하여라.

삶 속에 더욱 더 

내 자취를 찾고 나를 느끼며 

나와 동행하며 살도록 하여라.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실존하는 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마음의 모든 생각도 

나를 의식하여서 하고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며 

혼자만 걸어가야 하는 

너의 인생길에 

오직 나와만 동행하자.


